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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_21세기 과학기술의 산실

BT, IT, NT. 이제는 우리 귀에도 친숙한

단어들이다. 각각 생명공학, 정보기술, 나노

기술의 약자다. 그럼‘BINT’는 뭘까. 초코

과자이름과비슷하다고? 앞의세단어를합

치면정답이나온다. 세기술을융합한바이

오정보나노기술(BINT)이 그것이다. 

BINT 연구엔 여러 전공의 유기적 연결이

필수적이다. 이에따라KAIST는 2004년 4

월 다양한 학문 분야를 결합해 새로운 분야

를 개척하려는 목적으로 학제학부를 신설했

다. 바이오시스템학과도 그 중의 하나. 

BINT의 매력에 빠져 있는 박제균 교수의

나노바이오공학연구실을 찾아갔다.

자석으로 DNA 찾는다

박교수는요즘한껏고무돼있다. 최근연

구실에서 나노자성체를 이용해 단백질이나

DNA 등의생체분자를나노그램(1ng=10-9g)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칩위에세운생물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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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바이오공학연
구실

까지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바이오센서 기

술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나

노바이오 분야의 국제 학술지‘랩온어칩’

(lab on a chip) 6월호에 발표됐다.

분석하려는 생체 분자에 자성을 띤 나노

입자를 붙이고 폭 100, 높이 5마이크로미터

(μm) 크기의 미세한 채널(channel)에

넣는다. 채널 옆에 자석을 갖다 대면 생체

분자가 끌려오는데, 이 속도는 분자의 수가

많을수록 빨라지므로 속도를 측정하면 분자

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생체분자는아주적은양으로도인체에큰

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이를검출할수

있는 센서기술은 차세대 나노바이오기술

의 핵심이다. 

“강한자석을쓰면펨토몰(1fM=10-15M)의

극미량 분자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을 기반으로‘칩 위의 실험실’을 개

발할 겁니다.”

‘칩 위의 실험실’이란 손톱만한 칩 하나

로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대체하도

록 만든 장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NEMS 기술이 필요하다. 

NEMS란 나노기전시스템(Nano Electro

Mechanical Systems)으로 각종 센서와

회로를 나노미터 수준에서 3차원적으로 결

합한 시스템이다. 잉크젯 프린터 헤드, 자동

차 에어백의 가속도 센서 등에서 쓰는 마이

크로기전시스템(MEMS)기술보다 1000배

더 정밀하다. 박 교수는“우리 연구실의 목

표가운데하나는NEMS 기술을생명공학에

응용한바이오NEMS 기술”이라고소개했다.

‘칩위의실험실’이먼미래의일은아니

다. 최근 연구실은 손바닥만한 플라스틱 카

드위에서효소와기질을섞어반응시키는칩

을 개발했다. 

나란히 배치된 두 입구의 한 쪽에 효소를

넣고, 다른한쪽에이에반응하는기질을넣

으면 미세한 채널을 따라 흐르다 만나며 서

로 섞인다. 채널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

나가여러개의출구로나뉘기때문에각출

구마다효소와기질이섞이는비율이달라진

다. 따라서 두 물질이 만나 생성된 반응물질

을 서로 다른 농도로 얻을 수 있다. 커다란

실험기구를 사용할 필요 없이 칩 하나로 실

험을 끝낸다.

“이칩을사용하면효소의활성을측정하

기위해각각의기질농도별로여러번실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칩은 실험실에서 사용

하는 시료판(96 well plate)과 같은 크기로

만들어기존농도측정기에그대로사용할수

있도록 했죠.”

모든 전공에 열린 연구실

‘칩위의실험실’을위한연구실의또다

른 작품은 다단계유전영동(dielec-

trophoresis)분리 기술이다. 미세한채널안

에 넣은 사다리꼴 모양의 전극에 교류 전기

를 걸고 서로 다른 크기의 미세입자를 넣는

다. 입자는 크기에 따라 전기장 내에서 받는

힘이달라지므로이를이용해입자를분리한

다. 혈액 내의 백혈구, 적혈구 등은 서로 크

기가다르므로이들을손쉽게분리하는데사

용할 수 있다. 가로 23mm, 세로 16mm 크

기의 작은 칩 안에서 분리가 이뤄지므로 휴

대용 건강진단 장치에 넣을 수 있다.

이기술들을바탕으로연구팀은앞으로신

용카드크기의바이오칩을개발하려고한다.

박교수는“휴대폰으로도읽을수있게제작

하면누구나손쉽게건강상태를진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나아가 간편하

게사용할수있는바이오PDA 등도곧상용

화가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박교수팀의실험실에는개인책상이없다.

대신학생끼리모여공부하고서로토론할수

있는 공간이 실험실 옆에 따로 마련돼 있다.

박 교수는“학제학부의 목표인 융합 연구를

위해실험실을늘열어놓고누구나함께실

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연구실엔 생물, 전

자, 기계, 화공 등 여러 전공 출신의 학생들

이 모여 있다. 박사과정 6명, 석사과정 4명

과학부생 4명이주말에도연구에몰입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생명공학은 BINT의 중요

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박 교수는“앞으

로공학이나아갈길은서로다른영역의학

문이융합된학제간연구”라고강조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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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연구원들이 작은 칩 안에 시료를 넣은 뒤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시료 안의 세포를 분리하고 있다.

02나노바이오공학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박제균 교수.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전자회사를 거쳐 BINT를 연구하는

색다른 경력의 소유자다. 03NEMS 기술을 이용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인 전기화학센서가 집적된 웨이퍼.

04나노바이오공학연구실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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